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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사례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학교 음악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학교 안팎의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내 것과 

아닌 것의 얽힘, 학교 밖 행위자들과의 동맹, 옛것과 새것의 공존과 같이 교사마다 다양한 실행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도전, 공동학습자로서 교사-되기, 기술에 집중된 과도한 

시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조합과 같이 나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물-힘을 발휘하면서, 확장된 창작 수업, 함께 

어우러지는 수업, 기술에 대한 수업, 계획과 다른 수업과 같이 교사들의 수업 실행에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에 관여하는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을 포착하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음악 창작,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수업 실행, 행위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actices of music creation classes that utilize digital technology based on 

actor-network theory.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four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who incorporate digital technology in their music creation classe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in and out of school differed among teachers, such a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things, entanglement of what is mine and what is not, alliances with actors beyond the school, and 

coexistence of old and new. The study also found that nonhuman actors exerted their own positive or negative thing- 

power on teachers, such as new attempts and challenges, becoming teachers as co-learners, excessive focus on technology, 

and unexpected occurrences, resulting in changes in teachers’ teaching practic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hat considers a variety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involved in 

teachers' teaching practices and comprehends music creation classes using digital technology more diver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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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로의 도래는 인간의 삶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추동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술을 통해 교육을 혁신하려는 에듀테크(edutech)

를 태동하기도 하였다.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 사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Shin, 2020). 

더욱이, COVID-19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교수․학습의 수단을 넘어 음악 수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음악교육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음악 창작 수업에 사용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는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이러한 기기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웹 기반의 콘텐츠,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매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매체들은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도 소리

를 다루고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창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Kim, 2013; Lee, 2023; Webster, 2002; Wise, Greenwood, & Davis, 2011). 최근

에는 ‘구글 크롬랩’, ‘밴드랩’을 비롯하여 ‘아이바’, ‘사운드 드로우’와 같이 인공지능(AI)

에 기반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매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창작 수업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음악 창작 수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기대와 함

께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창작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Kim & Kim, 2020; Pendergast, 2021). 반면 후자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실음 중심 교육이라는 음악 교과 교유의 본질적 특성을 저해

할 수 있으며 자칫 학생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Choi E, 2023; 

Sugumaran, Xu, & Zhou, 2021). 이러한 쟁점은 음악 창작 수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효용성과 위험성 사이의 모순적 현상을 인식하고,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디지털 매체나 프로그램의 지도 방안을 모색한 연구(Lee 

& Shin, 2023; Yun, 2021), 학습 효과를 분석한 연구(Dillon, 2003; Kim, 2023),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Calderón-Carrido, Gustems-Carnicer, 

& Carrera, 202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음악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 실행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53권 2호(2024. 5)  7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만을 능동적인 행위자로 여기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 터

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다분히 수동적인 ‘물질’로 그려내고 있다. 즉 이 연구들은 창

작 수업에 사용되는 기기나 매체들을 인간의 의도대로 작동하는 도구로 상정하고, 수업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물질적인 존재들과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데까지 나아가

지는 못했다. 일부 연구의 경우, 교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수업의 모습을 탐색하기도 

하였으나(Albert, 2020), 디지털 기기나 매체와 같은 비인간 물질들이 교사의 수업 실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의 일부 논의들은 포스트휴머니즘에 기반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 

즉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수업 실행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Cho 

& So, 2021; Ha, Lim, & Kim 2022; So, Choi, & Park, 2022). 이러한 논의 가운데 최근 회자되

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여러 행

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한다

(Latour, 2005). 이 이론에 따르면, 비인간 물질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성(agency)을 

지닌 존재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은 그간 간과되었던 비인간 물질의 존재를 논의의 전면에 드러내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entanglement)’(Cho & So, 2021)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행위를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관점은 디지털 기기나 매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을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보고, 교사를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의 복잡한 얽힘이 

만들어 내는 역동과 생성에 관심을 지니게 만든다. 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해 왔던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교사의 수업 실행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사례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학교 음악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에 있어 어떻게 행위성을 발휘하는가?

셋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행위성이 음악 창작 수업 실행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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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주

목하지 않았던 물질들, 즉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수업 실행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

최근 음악교육 분야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창작 수업의 모습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책상에는 오선지와 필기도구 대신 태블릿PC

나 스마트폰이 놓이게 되었고 어쿠스틱 악기 대신 가상 악기나 전자 악기가 창작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창작’을 별도의 대영역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제시하면서(Ministry 

of Education, 2022), 향후 음악 창작 수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웹이나 모바일 환경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에 활용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는 개인형 스마트 기기나 전자칠판과 같은 공유형 

기기, 이러한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음성 및 영상 자료, 웹 기반의 콘텐츠, 모바일 

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각종 디지털 매체

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전반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수업에 자주 활용

되는 디지털 매체에는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사보/녹음/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상현실이

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

트 악기, 웹 기반의 가상 악기 등이 있다(Lee, 2023). 이러한 매체들은 최근 음악 수업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점차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오선지를 사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음악을 만드

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가령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습득한 음악 요소 및 개념을 바탕으로 

한도막 형식의 음악을 창작하여 오선에 기보하고, 이를 리코더나 피아노로 연주하여 친구들

과 공유하였다(Lee & Shin, 2023).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완성한 창작물을 평가하며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즉 기존의 음악 창작 수업은 교사가 

지시한 대로 학생들이 그대로 따르는 교사 중심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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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

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학생들에게 갤럭시탭, 아이패드, 크롬북과 같은 

개인형 스마트 기기가 지급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웹 기반의 콘텐츠나 프로

그램이 개발되면서 음악 창작 수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

어나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Wise, Greenwood, & Davis, 2011). 교사와 

학생이 대면으로 마주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블렌디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

생의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Yang & Choi, 2023).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강조된다(Choi, 2022; Dillon, 2003).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거나 자신이 

만든 음악을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이나 여러 나라의 

학생들 혹은 전문 연주자들과의 협력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

셋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

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나 매체의 도움으로 

다른 학문과 연계하거나 타 예술과 융합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며(Burnard, 2012), 음악 세계로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면서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해준다(Shin, 2020). 

이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은 과거의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

했을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실제 수업이 실행되는 모습은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창작 수업에 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교사

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교사의 수업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과 물질, 주체와 객체라는 인간 중심적인 이분법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신유물

론’이라 불리는 사회 물질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문화, 제도, 환경, 기술 등의 비인간 

물질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Kim, 2022). 이 이론

에서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떠

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즉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사물-힘(thing-power)’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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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된다(Bennett, 2004). 이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인간 물질들의 행위성, 다시 말해 사물-힘에 주목하게 만든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actor)’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network)’,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설명된다.

우선, ‘행위자’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로서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 이론에서 비인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성을 가진 행위자이며, 이때의 행위성은 어

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제로 작동한다(Law, 1992).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여

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행위성을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네트

워크는 각 행위자들의 위치와 연결을 나타내며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번역’은 다른 행위자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으

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조정해나간다(Fenwick, 2010). ‘번역’의 개념과 관련하여 Latour(2012)는 특정한 행위가 일

어나는 과정을 ‘중단(coupure)’, ‘우회(détour)’, ‘구성(composition)’의 용어로 설명하였다. 

Latour(2012)에 의하면,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발생하면 다른 행위자

를 활용하여 ‘우회’하게 되며, 이러한 ‘우회’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포섭되는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

기 위한 일종의 번역 전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략에는 원래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등 다양

한 타협과 협상의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비인간 물질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앎과 존재의 방식

을 인간과 물질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교육 분야 특히 수업 실행 분야

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즉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수업 실행은 교사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교실 내의 다양한 사물, 수업 도구, 물리적 환경과 같은 여러 이종적 

존재들 사이에서 모종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매체들이 교사의 수업 실행

에 관여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수업 실행 맥락에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이론에 기대어 교사의 

수업 실행을 탐색하는 것은 수업에 관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인간과 물질의 얽힘 속에서 교사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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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활용 수업과 관련하여 기술의 교육적 효과를 밝히거나 교사 개인의 의지나 

역량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을 포착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수업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

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Merriam, 1998), 

‘어떻게’ 혹은 ‘왜’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심층적

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Yin, 2018). 이 연구에서는 각 교사의 수업을 사례로 삼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행위성을 살펴보고자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교 음악 교사 4명을 선정하

였다. 중학교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평가에 있어 제한이 덜하고 고등학

교에 비해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에 따라 교사의 수업 실행에 관여

하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에 차이가 있을 거라 가정하고, 서양음악과 국악을 전공한 교사

들을 각 2명씩 선정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참여자로서 권리에 관

해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Participant School Teaching career Major

Teacher A a Middle school 10 years Western music (Voal)

Teacher B b Middle school 11 years Western music (Piano)

Teacher C c Middle school 13 years Korean traditional music (Theory)

Teacher D d Middle school 6 years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

<Table 1> Particip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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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구참여자별로 2~3회에 걸쳐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

행하였으며, 회당 약 1시간 30분~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창작 수업 경험(수업 내용 및 방법, 기존 수업과의 차이, 활용 계기, 좋았던 

점 혹은 힘들었던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Table 2>에 제시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이 이루어졌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 내용을 바탕

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차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의 수업 장면이 담긴 사진,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자료, 활동지 등과 같은 현지 문서를 함께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성’과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

다. ‘행위자들 간의 관계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 

관계되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누구인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를 질문하

였다.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 문항

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으며,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면담(pilot interview)을 

실시하여 실제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는 한편, 질문 내용을 

최종 점검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lassification Contents

Relationships 

between actors 

Who are the human actors involved in your music creation classes using digital technology? 

How do you interact with them?

Who are the nonhuman actors involved in your music creation classes using digital 

technology? How do you interact with them?

Agency of 

nonhuman actors

How does digital technology positively impact your music creation classes practice?

How does digital technology negatively impact your music creation classes practice?

<Table 2> Interview question contents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앞서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사한 후에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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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각 교사의 수업에 대한 사례별 분석(within-case analysis)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사례별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진술들과 대표 인용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에 관여하는 인간, 비인간 행위

자들을 포착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의 본질과 역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Bellotti, 2015), 이 연구에서

도 여러 행위자들의 관계를 교사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교사별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의 유형을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로 구분하고, 인간 행위자는 ‘○’, 비인간 

행위자는 ‘□’ 로 나타내었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관계 정도에 따라 강한 관계는 ‘실

선(─)’, 약한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각 교사별 네트워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하여 부제로 삼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음

악 창작 수업의 실행에 있어 어떻게 행위성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별 자료

에 대한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의 행위성,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 사물-힘’과 ‘부정적 

사물-힘’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두 가지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수업에 가져온 변화를 교사의 행위와 관련지어 부제로 나타내었다. 

한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면담 외에 수업 사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지 문서를 모으

는 등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를 추가하여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 즉 자료의 

포화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순환적이고 역동적으로 수행하였다. 둘째, 

분석 내용에 대한 연구참여자 검토를 병행하여 연구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교사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 연구참여자와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셋째,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료 검증 및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내용을 최종 수정 및 보완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이 절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 교사를 중심 행위자에 두되, 수업에 관여하는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교사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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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교사: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COVID-19 이후 A 교사가 근무하는 a 중학교의 음악실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A 교사가 보내준 사진들을 비교한 결과, 음악실의 앞쪽 중앙에는 A 교사의 턱 아래까지 

위치하던 갈색빛의 ‘투박한’ 교탁과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 대신, 학생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이동식 스탠드 거치대와 A 교사의 최신형 개인 노트북이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자석 전자펜이 부착된 전자칠판이 자리 잡았고, 칠판의 좌측과 우측에는 양질의 음향을 

출력하기 위해 설치된 4대의 스피커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함께 놓여있었다. A 교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음악실에 새로운 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 사물

의 위치가 “바뀌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교탁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노트북을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에 두고 사용했

는데 지금은 거치대가 있는 중앙으로 옮기고, 학생들이 크롬북으로 만든 음악을 발표할 

때 기기랑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했어요.

그러나 A 교사는 창작 수업에 새로운 기기와 매체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활동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음악 요소와 개념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시하던 A 교사는 매 학기 초에 

음표와 쉼표, 음계와 화음 등의 기초 이론에 관한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음악 

요소와 개념에 익숙해질 때쯤, 오선이 그려진 활동지에 한도막 형식의 가락을 창작하게 

한 후에 ‘밴드랩’과 같은 음악 콘텐츠를 사용하여 편곡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A 교사의 

수업에 있어 활동지는 단순히 학습 내용의 ‘요약물’이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보다 의미 있게 해주는 ‘매개물’이기도 했다.

A 교사는 음악 콘텐츠 외에 ‘니어팟’, ‘패들렛’, ‘캔바’ 등과 같은 범교과 콘텐츠들을 

창작 수업에 함께 활용하였다. 가령, A 교사는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니어팟’을 사용하였다. ‘패들

렛’의 경우, 음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완성된 음악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였다. 

한편, A 교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역할이 컸다. “작곡가가 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재밌었다”, “비전문가인 나도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음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과 교장선생님의 예산 지원은 A 교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A 교사가 창작 수업에 필요한 악기나 기자재 구입을 요청할 때마다 흔쾌히 수락하면서 

수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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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 A 교사는 에듀테크 관련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 밖의 여러 

교과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었다. 

A 교사는 이 연구회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른 교과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

면서 음악 수업에 적용할 만한 기기나 매체를 탐색하거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더 나은 수업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처럼 A 교사는 학생들, 교장선생님, 연구회 교사들과 같은 학교 안팎의 인간 행위자

들뿐만 아니라 노트북, 크롬북, 전자칠판, 활동지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A 교사의 수업 네트워

크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 Network of teacher A

이렇듯 A 교사의 네트워크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과 아날로그 방식의 활동지, 음악 

콘텐츠와 범교과 콘텐츠, 학교 내 구성원과 학교 밖 교사들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이종적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A 교사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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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교사: “내 것과 아닌 것의 얽힘”

“디지털과 거리가 멀었던” B 교사는 오랫동안 가락이나 리듬을 조합하여 오선에 기보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창작 수업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B 교사는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

이나 실기 능력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음악을 

악보로 옮기는 작업은 “소수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너무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

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중요시했던 B 교사에게 있어, 학생들에게 지급된 갤럭시탭은 더 

많은 학생들을 창작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기를 창작 수업에 활용하면서 B 교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면하기

도 했다. B 교사가 근무하는 b 중학교는 각 학급에 비치된 충전함에서 기기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일부 학생들의 기기가 방전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B 교

사는 그때마다 활동을 끝낸 다른 친구들의 기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스마

트폰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교사가 생각해낸 것은 학교 내의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음악실과 달리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에는 상시 충전이 가능한 멀티탭이 교실 곳곳에 설치

되어 있었다. 특히 컴퓨터실의 경우, 모든 자리마다 노트북이 놓여있었고 수업 도중에라도 

언제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B 교사는 컴퓨터실을 빌리기 

위해 이 교실을 관리하는 정보 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친분을 쌓기도 했다. 

기기가 보급되고 와이파이도 설치되면서 기기나 인터넷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학교 공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구성원들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실은 내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교사들 간에 서로 소통하

고 공유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거 같아요.

또한 C 교사나 D 교사와 같이, B 교사도 처음에는 ‘밴드랩’을 창작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B 교사는 ‘밴드랩’이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

았다. B 교사에 의하면, ‘밴드랩’의 영어 기반 텍스트들은 가독성이 떨어졌고 악기 이름이 

“이상하게” 번역되었다. 특히 ‘밴드랩’은 계정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기에 B 교사는 아이

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학생들의 계정을 찾아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에, 동료 음악 교사가 ‘워크밴드’를 추천해주었다. 별도의 계정 없이도 접근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은 B 교사의 마음을 끌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

도 B 교사는 ‘밴드랩’, 동료 음악 교사는 ‘워크밴드’를 주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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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에 하기 좋다면서 워크밴드를 추천해주셨어요. 기기와 이어폰만 쥐어주면 조

용하다면서(웃음)...테크놀로지를 공부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아낌이 없어요.

이처럼 B 교사는 학교 내의 여러 교과 교사들과 같은 인간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디지

털 기기, 교실 공간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

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B 교사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2] Network of teacher B

이렇듯 B 교사는 문제 상황에 당면할 때마다 새로운 행위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전과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B 교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학생들에

게 빌려주기도 하고, 동료 음악 교사에게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추천받기도 하며, 다른 

교사의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즉 B 교사는 학생들이나 학교 내 교사들과 상호작용하면

서 서로의 것을 공유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수업과 관계없던 것들이 네트워크에 포함되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B 교사는 ‘내 것과 아닌 것의 얽힘’을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하양

82  음악교육연구 제53권 2호(2024. 5)

3) C 교사: “학교 밖 행위자들과의 동맹” 

C 교사는 2020년 무렵부터 국악 창작 수업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시작하였다. B 교사와 마찬가지로, C 교사 역시 처음부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능숙한 

건 아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강사로 활동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나갔다. 그러나 새로

운 것을 시도하는 일이 늘 설레고 흥미로웠던 C 교사였지만, 새 기기와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기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 기존에 없던 기능이 갑자기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점,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점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C 교사를 당황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 교사는 학교 밖의 여러 행위자들

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C 교사에게 있어 ‘구글 교육자 모임’은 디지털 세계에 입문하게 만든 “고마운” 

존재였다. 이 모임은 지역 내의 교사들을 비롯하여 학원강사, 코딩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에서 모여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C 교사는 이 모임을 실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즉 “베타 테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가르치며 배우는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모임의 특이한 점은 스승이 없어요. 누구든 발표할 수 있고 누구든 스스럼없이 조

언해줄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것저것 함께 해보는 방식이예요.

C 교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아이바’를 창작 수업에 활용하면서 또 다른 학교 밖 행위자

와 상호작용하기도 하였다. C 교사에 따르면, ‘아이바’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도구”였다. 가령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에서는 편집한 음원이 재생되지 않았고, 

1분 이하의 MP3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갑자기 차단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C 교사는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가 완전 진상 고객이었는지 고객센터 담당자 분이 제 이름을 외우더라고요(웃음). 

연락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준다며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고, 번역기 돌려가며 수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갔어요.

또한 C 교사는 학교 밖에서 만난 교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C 교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연수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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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사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도 했다. C 교사에 의하면,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 온다는 것이다. C 교사는 ‘성공적인’ 

수업 사례를 발표하기보다는 아직은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지만 ‘활용 가능성을 지닌’ 새

로운 디지털 매체에 대해 교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형태로 강의

를 진행하였다. C 교사에게 있어 강의에서 만난 교사들은 단순히 자신이 아는 것을 전달

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주는 또 하나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C 교사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구글 교육자 모임, 고객센터 담당자, 연수 교사와 

같은 인간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아이바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C 교사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Network of teacher C

이렇듯 C 교사는 기존에 관계하지 않던 다양한 사람들을 주요 행위자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특히 C 교사의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학교 밖 행위자들이 

C 교사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C 교사는 ‘학교 밖 행위자들과

의 동맹’을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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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교사: “옛것과 새것의 공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국악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 늘 고민해오던 D 교사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들이 “학생들과 국악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D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

브’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옛’ 국악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새’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C 교사와 비슷하게, D 교사도 서양음악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국악 영역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창작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생각만

큼 수월하지 않았다. 국악기 고유의 음색을 중요시하던 D 교사는 모바일 앱이나 웹 기반

의 콘텐츠에서 지원하는 국악기 소리에는 악기 고유의 음색이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D 교사는 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수업 주제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령 다른 

음악 교사들처럼 D 교사도 ‘밴드랩’을 사용했지만 실제 수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밴드랩의 가상 악기에는 국악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립국악원 사이트에서 음원

을 가져왔는데, 장구 같은 경우 정박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연주할 때는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장구를 연주해서 녹음한 걸 가지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D 교사는 ‘밴드랩’의 음성 및 오디오 기능과 샘플러 기능을 함께 사용하되, 음성 및 

오디오 기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주한 장구 음원을 편집하고, 샘플러 기능에서는 다

양한 악기 음원들을 함께 결합하여 편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D 교사는 

악기 본연의 느낌을 잘 살린 장구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 악기의 음색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함께 장구를 연주하면서 “음악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사실 디지털 음원과 실제 악기 음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D 교사에게 번거로

운 일이기도 했다. 더욱이 학교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악기 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은 D 교사의 계획과 다르게 수업을 지연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D 교사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국악 고유의 ‘옛것’을 살리면서도 

‘새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았다. 

한편, D 교사는 ‘밴드랩’의 사용법이 적힌 안내 책자를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하기도 하였다. 안내 책자는 ‘밴드랩’에 제시된 복잡한 용어나 기능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수업 시간에도 수시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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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D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즉 D 교사의 수업에서 안내 책자는 학생들과 ‘밴드

랩’의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도 이를 활용하여 창작 수업을 수행하려는 D 교사의 의도가 

담긴 일종의 ‘번역 전략’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D 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갤럭시탭 대신 컴퓨터실에 

있는 PC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D 교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이 이 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기기 지급이 중단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실에서 대여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생들에게 지급된 기기는 D 교사와 밀접

하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약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D 교사는 학생들과 같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PC, 밴드랩, 안내 책자, 장구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하여 D 교사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4] Network of teacher D

이렇듯 D 교사의 네트워크에는 장구와 같이 기존의 창작 수업에서 사용되던 어쿠스틱 

악기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이와 같이 D 교사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창작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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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창작 수업 실행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행위성

이 절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인간 행위자, 특히 

교사의 행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사물-힘을 탐색하였다.

1) 긍정적 사물-힘

(1) 확장된 창작 수업: “새로운 시도와 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창작 수업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우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내용

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는 B, C, D 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교사는 다른 영역이나 

타 학문 혹은 실생활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B 교사는 가창이나 기악 영역과 

연계하여 자신의 음역에 맞는 노래 반주 음원이나 악기 연습을 위한 튜토리얼을 만드는 

수업을 실행하였다. 비록 음악을 만드는 활동은 아니지만 C 교사는 대취타를 널리 알리

기 위한 ‘인터넷 신문 만들기’ 수업에서 미술 및 국어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홍보글, 연주 

영상 등을 수록한 신문을 제작하는 수업을 실행하였다. D 교사는 학교의 종소리를 직접 

창작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장르의 확장’을 이끌었다. 이는 A 교사와 B 교사에 해당하

는 것으로, 이들 교사는 18~19세기의 고전과 낭만 위주의 클래식 음악에서 벗어나 대중음

악, 재즈, 영화 OST 등과 같이 창작 수업에 사용되는 음악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예컨대 

A 교사의 경우 ‘구글 크롬랩’을 사용하여 가요에 나오는 가락을 변주하는 수업을, B 교사

의 경우 머니 코드에 기반하여 대중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창작하는 수업을 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오선지-필기도구-어쿠스틱 악기에서 디지털 기기-이어폰-

가상 악기로 ‘도구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는 B, D 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들

은 주어진 조건에 맞게 가락을 만들고 오선지에 그려 넣은 후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하는 

방식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을 실행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대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이어폰-가상 악기를 사용하면서도 여

전히 오선지-필기도구-어쿠스틱 악기라는 기존의 도구를 병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교사 역시 웹 기반의 가상 악기를 사용하면서도 어쿠스틱 악기를 함께 사용하였

다. 다음 D 교사의 진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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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것들이 사라질 거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구요. 어쿠스틱 악기가 가

진 소리의 그 영롱함을 디지털 기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D교사)

이렇듯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기존 창작 수업의 내용, 장르, 도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연결’하고 ‘결합’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방식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진정한’ 창작 수업의 확장을 가져왔다. 

(2) 함께 어우러지는 수업: “공동학습자로서 교사-되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음악 교사의 역할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음

악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능을 ‘전수’하는 ‘교수자’로서 역할

을 담당하였다. 특히 ‘구전심수(口傳心授)’라는 전통적인 음악 학습 방법에서 알 수 있듯

이, 스승이 입으로 전하면 학생은 마음으로 받는 형태, 즉 교사는 ‘가르침을 주는 존재’, 

학생은 ‘배움을 얻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수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행위

자들을 수업에 끌어들였다. 특히 교사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공동학습자’가 되어 새로운 행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였

다. 예를 들어 A 교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모둠별 창작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

가 되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A 교사는 한 성부씩 맡아서 모둠별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협력 수업을 실행하면서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기타 선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문제에 부딪혔

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계속 저장을 하라”고 했으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 교사는 한 학생 덕분에 “이전 버전 기록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작업했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교사는 그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 수업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것을 찾아준” 학생을 높이 평가했다. A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르침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했다. B 교사에 따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는 “누구의 전공도 아니며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홀로 공부해서

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C 교사도 창작 수업에서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은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다면서, 학교 밖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으로 탐구하면서 ‘학습자’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D 교사의 경

우, 대학 친구의 도움으로 디지털 매체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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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협업과 공유가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실제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게 서로 같

이 공부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죠. (B 교사)

모임에 나가면 이거 누르니까 이렇게 된다며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C 교사)

미디 음악을 작곡한 대학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 같은 

효과를 넣는다든지, 학생들의 수준에서 활용할 만한 기능을 추천받았죠. (D 교사)

이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교수자)→학생(학습자)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관

계로 고정되어 있던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창작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사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였다. 즉 디지털 테크놀로

지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교사들의 네트워크

를 확장하였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교사의 수업 행위를 ‘개인적 실천’에서 벗어나 ‘관계

적 실천’으로 이끌기도 하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있어 모두가 ‘교수자’이자 

‘학습자’였고, 교사들은 ‘공동학습자로서 교사-되기’의 과정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창

작 수업’을 실행해나갔다. 

2) 부정적 사물-힘 

(1) 기술에 ‘대한’ 수업: “기술에 집중된 과도한 시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기술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기술에 ‘대한’ 수업으로 변질시키기도 하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부정

적 영향은 선행연구(Choi M, 2023)에도 언급된 것으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보

다는 디지털 기기나 매체의 사용법을 익히다가 끝나는 수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디지털 매체는 교사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학생들의 계정을 

찾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게 했다. B 교사가 별도의 계정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는 ‘워크밴드’를 사용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B 교사도 처음에는 학생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힌트를 모아 학급별 파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두도록 수시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수업마다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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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린 학생들은 제가 찾아주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계정으

로 가입하게 했는데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구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수업에 소홀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B 교사)

음악 창작 수업이 기술에 ‘대한’ 수업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

을 사용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C 교사는 ‘아이바’를 사용하면서 기술적

인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C 교사에 따르면, ‘아이바’는 일단 사용

법만 익히고 나면 음악을 만드는 데에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로그인을 하고, 

파일을 불러오고, 완성된 음악을 저장하는 등과 같은 매체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기기나 기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C 교사는 기술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쉴 새 없이 받아야만 했다.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려면 1시간은 솔직히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말하

면 버린거고, 사실은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매체와 친숙해지는 시간인데 음악 시간이 아

니라 정보 시간 같다고 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어요. (C 교사)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술에 ‘대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나름 고군분투하

였다. C 교사나 D 교사는 매체의 사용법이 적힌 안내 책자나 매뉴얼 책을 제작하였다. 

B 교사는 기술을 익히는 활동은 동아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규 음악 시간에는 

오로지 음악을 다루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기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음악다운 수업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은 새로운 디지

털 매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어김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창작 수업이 지니는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기술 자체에 과도한 시선을 끌게 만들

면서 음악 창작 수업을 기술에 ‘대한’ 수업으로 변질시키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음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디지털 기기나 매체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발생시키면서 교사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술을 익히는 데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작 중요한 음악 활동에는 소홀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 계획과 다른 수업: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조합”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의 음악 창작 수업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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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지닌 기술적 결함이나 인터넷 접속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들은 교사들의 계획과 다르게 전혀 다른 수업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었다. 사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지닌 교사들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

하여 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도서나 자료집을 집필할 정도

로 뛰어난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만큼 교사들은 매우 꼼꼼하게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B 교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기기나 휴대용 충전기를 미리 챙기거나, 계정을 잊어버려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나름 철저하게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B 교사조차 디지털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신의 계획대로 수업

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이를테면 갑자기 기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거나 기기가 작동하

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A 교사와 C 교사는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예정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C 교사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생기는 변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인터넷 

속도”라면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중에는 아무

런 작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다. D 교사의 경우, 음악을 녹음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의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계획과 달리 수업 차시가 늘어나거나 전자칠판

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둠별로 돌아다니며 설명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수업마다 한 두 건, 많게는 여러 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 B 교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총출동하는 대환장 파티”라고 표현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종종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일부 교사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인해 난감할 때도 있었다. 가령 

A 교사는 자신이 계획한 수업을 학생들이 재밌어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교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A 교사가 새롭게 시도한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다른 것을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딴짓’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딴짓’이 교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게 

하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학생들은 

교사의 통제에 응하지 않은 채 수업 내내 집중하지 않았고, 결국 A 교사는 자신의 계획대

로 모든 학생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그럴 때면 

다른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게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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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항상 교사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발적이

고 즉흥적인 요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오면서 교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기도 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매체로 인한 기술적 요인, 인터넷 접속 

혹은 교실 공간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학생들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 반응 등이 함께 

얽히면서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교사가 애초에 의도한 계획과 다른 수업을 실행하게 만들기

도 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학교 4명의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

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비인간 행위자들이 교사의 수업 실행에 있어 어떻게 행위성을 발휘하는지를 탐

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는 교사마다 서로 다른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교 안팎의 교사들,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교실 공간, 수업 도구 등의 비인간 행위자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내 것과 아닌 것의 얽힘’, ‘학교 밖 행위자들과의 동맹’, 

‘옛것과 새것의 공존’을 통해 다양하게 수업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 따라 밀

접하게 관계되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달랐으며, 이때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행위자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Ha, 

Lim, & Kim, 2022; So, Choi, & Park, 2022)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들이 어떠한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따라 수업의 실행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 교사별 네트워크는 새로운 인간

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얽히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를 형성해나갔다. 일부 교사의 경우, 최첨단의 디지털 기기와 아날로그 방식의 활동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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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로 다른 이종적인 것들이 결합하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기도 하고, 안내 책자나 

매뉴얼 책이 일종의 번역 전략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배제’되고 ‘제외’되기보다는 새로운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포섭’

되고 ‘결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네트워크가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위자들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얽힘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물-힘을 발휘하면서 교사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도전’, ‘공동학습자로서 교사-되기’와 같은 긍정적 사물-힘과 ‘기술에 집중된 과도

한 시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조합’과 같은 부정적 사물-힘을 행사하면서, ‘확장된 

창작 수업’, ‘함께 어우러지는 수업’, ‘기술에 대한 수업’, ‘계획과 다른 수업’과 같은 변화

를 이끌었다. 이는 비인간 행위자들도 나름의 행위성을 가지고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는 행위자-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Latour, 2005, 2012)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교사의 경우, 비인간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도구로 

여기면서 비인간 물질들의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교

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개인의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학교 

현장과 교육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행위성이 음악 창작 수업 실행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

다. 이는 교사의 수업 실행을 교사 개인의 행위로 바라보거나 혹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여겨왔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며, 교실 안팎

의 다양한 인간, 비인간들이 함께 구성해가는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수

업이 실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

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

서 교사의 수업 실행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 관여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교사의 의도대로 작동하기보다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얽힘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존재하면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

을 수행하였다. 즉 비인간 행위자들은 어떠한 행위자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행위

성을 발휘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 실행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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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이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타협’과 ‘협력’의 대상으

로 인식하고, 이들이 수업에서 긍정적-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교사의 신념이나 철학, 학교 

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학교 문화,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 등과 결합하

여 교사의 수업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음악 창작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음악 교사의 경우, 학교 

내에 동 교과 교사의 수가 적은 까닭에 협력적 탐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음악

실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You & So, 2023), 교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일부 음악 교사들은 

학교 밖의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동 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타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업 실행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 간의 협력이 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의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 기대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미

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교사의 수업 실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 실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학생의 학습 변화보다는 교사의 수업 실행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일부 교사들의 면담에 의존하였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

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의 실행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별 네트워크가 변화되

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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